
  

 

유엔 전문가: 북의 전례없는 자체 고립 중단해야  

제네바 (2023년 3월 21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발발 이후 전례없는 수준의 자체적인 고립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더욱 가중됐다고 유엔 전문가가 경고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제 52차 회기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의 식량, 

의약품, 보건 의료 접근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즉각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올해 1월 한파 속 사람들이 동사한 사례가 있다”며 “난방비가 없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집을 팔고 나서 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유엔 전문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하여 

2020년 1월 국경 차단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후 유엔, 인도주의 기구, 

외교 공관 관계자 대다수는 해당국으로 복귀할 수 없었다. 아울러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 수도 상당히 감소한 상황을 

언급했다.  

특별보고관은 “지난 3년간의 국경 차단이 주민에게 미쳤을 영향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비공식 시장에서 일하는 여성이나 빈곤층, 고령층 및 노숙인과 (노숙 

아동을 지칭하는) 꽃제비”의 상황을 우려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미 만연한 여성 대상 폭력이 여성의 경제력 상실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별보고관은 “시장 활동이 상당 부분 축소되면서 여성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했고, 여기에 더해 국제공동체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었다고 우려했다.  

특별보고관은 “여성과 여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하고자 할 때, 특히 

중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무수한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이후 위험이 더욱 가중됐음을 설명하며, 국경을 건너려고 시도하는 이들을 발견 즉시 

사살하도록 한 정책을 언급했다.  

https://www.ohchr.org/en/documents/thematic-reports/ahrc5265-situation-human-rights-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report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로 하여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국민 모두가 예외없이 굶주리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제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국제공동체는 단순히 해당국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을 모른 

채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층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에 재차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끝 

엘리자베스살몬(페루)은 2022 년 8 월 1 일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인권이사회의 임명을 받았다. 해당 특별보고관 위임권한을 수행하는 첫 여성으로 

현재 페루 교황청립 가톨릭대 법학 교수로 국제법을 담당하고 있다. 동 대학의 민주주의 인권 

연구소장직도 맡고 있다. 세비야대학(스페인)에서 국제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살몬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콜롬비아 특별 평화 법원의 

자문으로도 참여했다. 페루 법무부와 국방부, 페루 진실화해위원회, 유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자문으로도 활동하였다. 세미나, 국제회의 등 전세계 여러 행사에 연사로 참여했으며, 국제공법, 

국제인권법, 국제형사법, 국제인도법 및 전환기정의에 대한 여러 저서를 집필한 바 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독립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며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국가별웹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추가 정보 및 언론 문의는 Madoka Saji (+82 10 4230 3523, madoka.saji@un.org)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타 유엔 독립 전문가에 대한 언론 문의는 Maya Derouaz (maya.derouaz@un.org) 또는 

Dharisha Indraguptha (dharisha.indraguptha@un.org) 에게 연락주십시오.  

트위터 계정 (@UN_SPExperts)에서 유엔 독립 전문가 관련 최신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냅시다.  

#Standup4humanrights 
http://www.standup4humanrigh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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